
  
우리 아이, 

자기표현력을 
높이려면?

모 든  아 이 를  학 교 폭 력 으 로 부 터  지 키 는  부 모 의  지 혜

아이는 일상에서 자주 실수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알려준 그 수많은 지시 사항을 모두 기억하지 못해서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부모의 시선으로 본, 아이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거꾸로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왜 자꾸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부모가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를  
하니, 연약한 아이 마음에 자꾸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분노하지 않고 품위 있는 
언어로 아이를 바꾸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감정을 빼고 동작 자체에만 집중해서 말합니다.
“다 놀았으면 방 정리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명령과 분노가 가득한 이 말을 

“놀이가 끝나면 늘 정리를 해야지.”라고 바꾸어 말해줍니다. 화가 날 때는 이렇게 
아이가 해야 할 행동 원칙만 나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감정을 빼고 
아이가 해야 할 것만 알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 마음을 배려하며 말합니다.
“밥 먹고 스스로 양치질하는 꼴을 못 봐!” 과거로부터 반복된 행동에 화가 난 

이 말은, “양치질하는 걸 잊었구나.”라고 바꾸면 깜빡 잊은 아이 마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배려한 말과 글은 이렇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 따스한 배려를 아이도 순식간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스스로 방법을 찾게 해줍니다.
“외투 벗어서 침대 위에 놓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대신 아이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외투를 벗으면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라고 말하며, 아이 스스로 
생각해서 실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모가 분노를 제어하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분노하는 시간이 
교육과 지혜가 가득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넷째, 함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말합니다.
“너,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아이가 부모의 조언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자.”라고 말하며 ‘우리’라는 키워드로 
부모와 공존하게 해줍니다. 아이는 늘 부모와 무언가를 함께 나눌 때 애정을 느끼며 
그 대상까지 소중하게 여깁니다.

분노가 시작되면 말의 품위는 사라집니다. 또한 어떤 내용의 말도 아이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품위로 다가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위에 언급한 4가지 방법을 통해, 분노를 줄이고 품위는 더해서 나누어 
준다면 두 사람만의 근사한 ‘말의 정원’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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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지 않고 품위 있게 아이의 태도를 바꾸는 4가지 방법분노하지 않고 품위 있게 아이의 태도를 바꾸는 4가지 방법

  평소에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양한 감정 단어(예: 슬픔, 억울함 등)를 사용하여 아이의 
감정 표현을 도와주세요.

감정 확인하기

  �아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세요.

 아이가 바라는 것 물어보기

아이가 언어폭력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명확히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아래와 같은 
대화 방법을 실천해주세요.

@#$%

언어폭력 상황에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만해. 그렇게 말하면 
내 기분이 나빠.

언어폭력 상황에서도 자기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

오늘 학교에서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왔어요.

친구가 저보고 
@#$%라고 놀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니?

그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 친구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니?

앞으로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만해. 
기분 나쁘니까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면 돼.
네가 정말 화가 났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너무 화가 
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가정에서 긍정적인 언어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봅시다.

긍정적인 언어 환경은 아이의 긍정적 정서와 바른 언어습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출처: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초등학교 고학년) 의사소통 1차시에서 발췌 및 재구성.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 맞이
학부모 참여 초성퀴즈 이벤트

• ��QR코드에 초성퀴즈의 정답을 제출해주세요!
•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언어폭력 예방교육 정보

언어습관 자기진단 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제작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언어습관  
자기진단도구 앱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습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빈번
하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렴!

 네가 계획을 짜서 해봤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보기 좋아. 넌 잘 실천할 수 있을 거야.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빈번
하다

 조만간 네가 잘 해결할 거라고 믿을게.

 네 이야기는 ~하다는 의미 같은데,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니?

 네가 그렇게 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너는 그렇게 하고 싶구나. 너의 의견을 존중해.

언어습관을
점검해볼까요?

좋은 대화를 실천해볼까요?
아이의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르침이나 

격려의 한마디(학부모 소식지 Vol2. 참여 이벤트 결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벤트 참여기간  2022.10.19. ~ 2022.10.30.

9월 4주~10월 2주는 

학생  ㅇ ㅇ ㅁ ㅎ   개선 교육주간입니다

이벤트 참여하기

http://m.site.naver.
com/11sTM

http://m.site.naver.
com/11G2T

http://m.site.naver.
com/11G2P

앱 다운로드하기

     

나 전달법을 사용합니다.

나는 네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낀단다. 

엄마는 행복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해줍니다.

늘 너를 응원하고 
사랑한단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함께 도와줄게.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빠한테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00이가 도와주니 
고마워. 너무 행복해~

아이 앞에서는 말을 가려 하고, 동생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말과 관련된 속담 등을 자주 인용하며 대화합니다.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단다. 
말은 정말 소중한 거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란다. 

동생에게 먼저 따뜻하게 말해볼까?

http://m.site.naver.com/11G2T
http://m.site.naver.com/11G2P
http://m.site.naver.com/11sTM

